
주 본향당 이야기“ ”

조천읍 신흥리 본향당 신- -

채 상자 하 마 주민1. : /

채2. 일 자 : 2017.03.17

일본놈들이 들어 가지고 여자가 당에 가거든요 일본놈들이 겁탈하자 하니 여.

자가 도망가다가 한 거라 해 죽게 니 거 모시게 거지. .

경해 거 모시게 니 하르 당에 이 할망 하르 당에 껄 겨 할망,

당이 는데 그래 가는 사람 심 도 남자심 안가거든요 여자라니 여, ,

자 심 만 엉 가곡 남자들도 다니지 아니하곡 그런 이 이십주, .

다니는 사람 그 에 신흥에 이 지사람들 많이 부니 그런데 본래 살, ,

사람들 나가 가나 십주 자손들이 이어 는 겁주 그래 다니고 있주. . .

포 지나나면 할망한 가 갑주 경 허곡 해 굿허곡 경허곡 하니. .

가는 어른들이 여 날에 일본 많이 가니 척들이 한번이나 고 일본 가,

 심 심 들 말에 해 안 다 하면 본향당에 야한다 자손이 부족하면,

그 가 잘 공들이면 다 그 게 해 에 한 번씩 갑주, 1 .

원래는 날 여 이 시 가 좀 꿔 지만 날사람들 집집마다 에 한번1

씩 하는 건 별거 없어요 행가곡 실과 행 강 가십주 거 차 가는 그런, .

건 없고.

다니는 사람들 다니니 이어지지만 지 여 시 가 지 사람들이 많이 사

니 안 할거 아니 그니 지 해안도 지나는 사람들도 그 에 해안도 안. ,

생 는 거 가 사람도 안 고 좋아났는 이 해안도 많이 다니니 사람,

들 많이 다니거든요.

게난 몰라 본향당 가 장난도 하고 시 것도 하고 하는데 날엔 경 못했거든,

마씀 이 있어가지고 지 시 가 변천 노니 그 게 안 는 겁주. , .

날 아이가 아프거나 시거 집안이 좀 하면 날 할망들 신에 해 존

경했는데 지 사람들 별 경 안하고있주 높이 는데 지 그게 늘어.

갑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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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 님 씨라 그랬는데 솔직히 몇 거슬러 라가 임진 란 이,

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이 우리 주도를 많이 범해가지고 여러 면,

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아니고 듣는 에 하면 우린 나 에, ,

태어난 라 모르지만 .……

들이 식 가 떨어 가지고 에 료 가 떨어 우리 마 에 날부,

천 가 많이 나 어요 해안 주변 .

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 마 찾아 게 는데 료 를 해 찾아 게,

는데 마 그 할 니가 다에 나가 해 를 채취했는지 보말 그런 해산 채, ,

취했는지 모르지만 갔다가 그 들이 날 일본 사람들 좀 특이하잖아요 입,

같 거나 그 리 엉 거나 특이한데.

겁나가지고 할 니가 도망쳐 게 지 볼래낭할망당 거 가 날엔 험했습니다.

거 가 닷 험하고 지 해안도 가 나니 그 지 거 가가지고 이. ,

어 분거라.

그래 가지고 할 니가 거 부 돌아가 가지고 그 할 니를 거 가 볼

래 보리 나 가 있어요 지 도 그 보리 나 있는 자리에 가지고 이 차 돌, .

아가 는데 그래 볼 당 할망당 하고 있습니다게‘ ’ .

처 할 니인데 우리 신흥에 거주하는 외국 나가 거주하는 분 지부에 나가,

거주하는 신흥 출신들이 가 이 불편하고 자식 같 것도 많이 외 움 고 이럴, .

는 고향 했 는 거 찾아가가지고 도 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러는,

데,

거 는 갈 는 본인도 가가지고 본인 말명 해도 지만 여 는 삼신할 니라는

당 다 마 에 어린애들한 아주고 가 에 불편한 상 있 어주곡,

하는 할 니가 있었어요.

당보단도 그 할 니 분들 모 다가 잔도 드리고 말명도 하고 신흥 어느 마 에

동 어느 집에 가 습니다 자손이 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드리는 거 요, .

그래가지고 날에 본향당하고 좀 틀린 게 실존 인 우리가 생각하는데 날,

본향당 다른 마 에 있는 본향당 실존인 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,

흥 볼래낭할망당 실존인 이라고 그 게 희들 듣고 있습니다.

지 도 몇 이어 는데 지 도 거 를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간에는,

닷가에 해있어 막 험했는데 지 담 축장도 해가지고 어느 도 곱게,

단장 했는데.

그 한가지 나쁜 해안도 거 통과 에 객들이나 모든 사람들

이 많이 출입 합니다 그런데 조 할 것 지 우리나라는 종 자. ,

가 있지 않습니 인 종 사람들 지나가다가 거 가 소변도 하고 변도,



하고 이 게 해 상당히 우리가 불편한 입장인데 한번 그 행 에도 우리하,

고 이 게 해났습니다만 신흥리 볼래낭 할망당 솔직히 우리 마 에 는 없어 는,

안 고 할아버지 당 마 안에 있었는데 같이 합동 모시게 어요, .

우리 마 에 인 실존인 이지만 우리가 볼래낭할망당 추, ‘ ’

하고 있고 아 포 이야 했는데 포 를 행하게 면 헌 아헌 종헌, , ,

삼 이 있고 집 가 있습니다 분이 포 를 주도해 하는데 포 가 나면. ,

나는 날 마 해신 를 같이 합니다.

해 들이 볼 낭할망당에 가 도 잡아보고 할 우리 삼 마 포,

하 삼 들 집 이장 지 해 다 사람 날 놓고 해가지고 잡아 는,

거 있지 않우 .

그 게 해 그 마 운 도 그 해 운 보는 그런 걸 해 지 지 해 고 있,

습니다.


